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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자체의 문화, 경제, 정치,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

다. 기존의 학자들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수니파 국가들과의 적대적 외교관계의 

현상을 보고자 했다면 저자는 이란 역사에 대한 추적으로 그런 적대관계의 뿌리를 파

헤치고자 했다. 이유는 저자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적대관계의 근원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첫째 이란 민족주의는 7세

기 아랍 정복의 본질과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이슬람 공화

국의 정치적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과 연관 지어야만 해명될 수 있다. 이

런 갈등의 뿌리는 이란의 언어가 이웃 중동 국가들의 셈족의 언어가 아니라 인도유럽 

언어라는데 있다. 셋째 영국과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적대감은 19세기 제국주의, 두 차

례의 세계대전, 1953년 모사데크 쿠데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장 “고대와 이슬람 이란”은 이란의 기원, 조로아스터교, 키루스 대왕,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 정복과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담고 있다. 2장 “사파비조

와 서구의 영향”은 사파비조의 붕괴 원인,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이익과 이란의 손실

에 대한 설명이다. 3장 “팔레비조”에서는 20세기 이란 석유에 대한 영국의 통제, 레자 

샤와 영국의 갈등, 망명, 무함마드 레자 샤의 개혁을 포함하였다. 4장 “1979년 혁명”, 5

장 “이란-이라크 전쟁”, 6장 “아마디네자드, 로하니, 오늘날의 이란”등은 이란이 위협

적인 세력인지, 이란이 적대관계를 유발했는지, 이란 내부의 영향은 무엇인지를 추적

하였다.




